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논평

문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갈 것”이라고 하였다. 공단 재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고대했던 

우리에게는 너무 막연한 것이기에 크게 실망스럽다.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대

통령은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 하다고 하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가 남북의 평화정착과 경제 협력을 위해 선결해야 할 핵심과제

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4년이나 기다려온 우리

에게 공단 재개 노력 계속이라는 막연한 약속은 크게 실망스럽다. 

이제는 남과 북의 상생과 평화‧공동번영을 위해 개성공단 재개를 

향한 실천적 행동을 자주적으로 결단 해주기를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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